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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암고펜싱창단10년만에플뢰레 정상

풍암고펜싱부선수들이최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플뢰레

단체전에서우승한뒤기념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김의빈소준희최승우김광주김민

서장진우김도형선수. <광주시교육청제공>

대전생활과학고45-35로꺾어

만년약체서지난해부터두각

플뢰레불모지서이룬개가

풍암고등학교펜싱부가창단10년만에

전국대회플뢰레단체전정상에올랐다.

플뢰레종목불모지나다름없는광주에

서이룬성과여서주목받고있다.

풍암고는최근경상북도김천시김천실

내체육관에서열린 제47회문화체육관광

부장관기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플뢰

레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소준희

최승우김광중(이상 3년), 김민서(2년)

등으로팀을이룬풍암고는결승에서대전

생활과학고를45-35로꺾었다.

최승우김민서는각각플뢰레개인전 3

위에올랐다.

풍암고의전국대회우승은2010년창단

이래처음이다. 이번대회는가장많은메

달을따낸대회로남게됐다.

풍암고의우승은돋보인다.광주시펜싱

육성 3종목(플뢰레사브르에뻬)에서 그

동안사브르와에뻬종목에서는많은스타

선수와풍성한성적을올렸다.

하지만, 플뢰레 종목은 불모지였다. 학

생을 가르칠 지도자, 팀을 육성하는 학교

도전무한상태였다.

플뢰레 종목의 싹이 튼 시점은 사실상

풍암고펜싱부창단부터다.

풍암고는그동안뚜렷한성과를올리지

못했다. 전국16개시도에서펜싱부가운

데약체로평가받았다.그러나지난해부터

서서히전국대회에서두각을드러냈다.

3월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단체

3위,4월회장배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

대회 3위에이어 7월제46회문화체육관

광부 장관기 전국 남녀 펜싱선수권 대회

단체전준우승을차지했다.

김민서는 지난 1월 대한펜싱협회 청소

년유소년 국가대표 선발선수 선발전에서

1위를차지했다.

펜싱부박성윤감독(교사)은 지난해 3

학년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2학년으로만

팀을 구성해 출전해 성과를 일궈냈다며

올해이들이기량과경기력이급성장하면

서성적을내고있다고분석했다.

졸업예정인선수들은벌써부터유명펜

싱종목육성대학에서관심을받고있다.

펜싱부박성윤감독(교사)은 이번우승

은학교의지속적뒷받침과관심,선수,지

도자들의노력이어우러져이뤄낸결실이

라고말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양학선(수원시청)이최근제주시한라체육관에서열린제3회코리아컵제주국제체

조대회도마남자경기에서고난도의기술을선보이고있다. /연합뉴스

양학선 여서정등남녀국가대표확정

여서정(경기체고)이제3회코리아컵제

주국제체조대회도마여자경기에서난

도 6.2점짜리 독자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0월세계체조선수권대회출전

광주체고김주리추천선수로참가

광주체고 출신 양학선(수원시청)과

여서정(경기체고) 등 10월 세계기계체

조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남녀 국가대

표선수들이확정됐다.

김주리(광주체고), 이윤서(서울체

고) 등은 추천선수로대회에참가하게

됐다.

대한체조협회는 19∼20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대표2차선발전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연속으로 열어 남

녀대표선수11명을추렸다.

남자대표팀의경우, 마루운동-안마-

링-도마-평행봉-철봉등6개종목을모

두뛰는개인종합과종목별결선을이틀

에걸쳐진행했다.

개인종합에선배가람(인천광역시청)

이81.801점을획득해1위에올랐다.

이정효(경희대 81.301점), 박민수

(전북도청 80.899점), 김한솔(서울시

청 80.833점)이뒤를이었다.

협회는성적순으로4명을대표로선발

하고 도마 황제 양학선을 추천선수로

추가했다.

양학선은 도마, 링, 마루운동 등 3개

종목에만출전했고,주종목인도마에서

14.900점을받아압도적인기량을뽐냈

다.

협회는추후나머지 1명을선발해엔

트리6명을채울참이다.

협회는 이틀 연속 도마-이단평행봉-

평균대-마루운동 4개종목을모두치러

여자대표선수를선발했다.

여서정이개인종합합계105.650점을

획득해1위를차지했다.

함미주(경기체고 100.550점), 이은

주(강원도체육회 100.050점), 엄도현

(경기체고 99.550점)이 2∼4위에올랐

다.

협회는성적순으로4명을대표로선발

하고추천선수이윤서와김주리를포함

해6명의대표팀을꾸렸다.

10월4∼13일독일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는제49회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

에는도쿄올림픽남녀단체전출전권이

걸렸다.

남녀 모두단체전 9위 이내입상해야

도쿄올림픽단체전에출전할수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1∼3

위나라는도쿄올림픽에직행했다.올림

픽단체전에는남녀12개나라가참가한

다.

한국남자체조는작년세계선수권대

회단체전에서 13위, 여자체조는 14위

에올랐다. /연합뉴스

21일부산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열린제1회해운대구청장배미스미스터해운대피트니스선수권대

회에서여자피지크부문참가자들이근육미를뽐내고있다. /연합뉴스

한국 남자배구 21세 이하(U-21) 대표

팀이 2019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조

2위로8강에올랐다.

이경석 감독이 이끄는 U-21 대표팀은

21일(한국시간)바레인리파에서열린대

회 B조조별리그 3차전에서임동혁(대한

항공)이 27점을 뽑으며 분전했지만 아르

헨티나에 1-3(25-20 27-29 22-25 22-

25)으로역전패했다.

2승1패를기록한한국은동률인아르헨

티나에승자승에서밀려B조2위로8강에

진출,A조1위러시아와맞붙는다.

한국은첫세트를따내며기선을잡고도

승부처였던 2세트를듀스접전끝에내준

게아쉬웠다.

1세트를25-20 승리한한국은2세트들

어11-7로앞서가다가연속실점하며16-

16 동점을 허용했고, 듀스 랠리에서 27-

29로패해승부는세트스코어1-1균형을

이뤘다.

아르헨티나는3세트19-19균형에서한

국의 공격 범실과 리시브 불안을 이용해

25-22로 세트를 가져갔고, 4세트마저 따

내며3-1역전승을완성했다.

이경석 감독은 경기 후 상대가 어려웠

다기보다는우리가리시브가제대로안되

면서실수가잦아서진것같다면서 리시

브 훈련을 중점적으로 해서 다음 경기에

대비하겠다고말했다. /연합뉴스

아름다운여성근육대결

한국U-21남자배구8강에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아르헨에져조2위로진출


